
구성과 특징

『하루 30분, 고전시가 트레이닝』은 4주(28일) 동안 고전시가 지문을 꼼꼼하게 독해하고 선지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고전시가 지문 

독해 시의 이상적인 사고 과정을 체화하고 선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도서출판 홀수 홈페이지(www.holsoo.com)의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통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으로 공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2 학력평가 및 고3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에서 엄선한 다양한 난이도의 지문과 문제를 통해 수능 국어 고전시가 만점을 위한 

단계별 학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수능 국어 고전시가 만점을 위해서는 모르는 작품을 만나도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그 힘이 ‘해석’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능 국어 고전시가 시험은 객관식인 만큼 ‘해석’은 출제자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문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왜곡 없이 읽고 선지를 통해 제시된 해석이 적절한지 ‘판단’만 하면 됩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문제 책과 해설 책을 분권하였으며, ‘4주 완성 계획표’를 함께 제공합니다. 해설 책의 ‘하루 30분,  

수능 국어 만점을 향해 가는 28일’을 채워 가며 자신의 학습 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수능 국어 만점을 향해 가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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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완성 계획표

DAY
페이지

문제 책 해설 책
작가, 작품

01 정철, 「속미인곡」 / 임유후, 「목동문답가」 P.092 P.114

02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 윤선도, 「만흥」 P.098 P.120

03 사시가의 특징과 변모 양상 / 황희, 「사시가」 / 신계영, 「전원사시가」 P.102 P.124

04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 과정 / 작자 미상, 「동동」 / 작자 미상, 「가시리」 P.106 P.130

05 「개야 즈치 말라~」 / 「개야 즛지 마라~」 /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 작자 미상, 「살구」 P.110 P.135

06
「나의 미평ᄒᆞᆫ ᄠᅳᆺ을~」 / 「ᄀᆞᆯ ᄶᅦᄂᆞᆫ 청산이러니~」 / 「동풍이 건듯 부러~」 / 「청춘 소년드라~」 / 「늙기 셜은 
줄을~」 / 「세월이 여류ᄒᆞ니~」

P.114 P.140

07
「ᄃᆞᆯ ᄯᅳ쟈 ᄇᆡ ᄯᅥ나니~」 / 「객창 돗ᄂᆞᆫ 달의~」 / 「주렴에 빗쵠 달과~」 / 「내 ᄆᆞᄋᆞᆷ 버혀 내여~」 / 「달아 ᄇᆞᆰ은 
달아~」

P.118 P.145

01 정철, 「사미인곡」  •  이이, 「고산구곡가」 P.056 P.068

02 정철, 「관동별곡」  •  신흠, 「방옹시여」 P.060 P.074

03 송순, 「면앙정가」  •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P.066 P.081

04 조위, 「만분가」  •  이정환, 「비가」 P.070 P.087

05 허난설헌, 「규원가」  •  이휘일, 「전가팔곡」 P.074 P.094

06 박인로, 「누항사」  •  이색, 「부벽루」 P.080 P.100

07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이홍유, 「산민육가」 / 작자 미상, 「유산가」 P.084 P.106

01 정극인, 「상춘곡」  •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다~」 / 작자 미상,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P.008 P.004

02 작자 미상, 「서경별곡」  •  안민영, 「매화사」 P.010 P.008

03 작자 미상, 「덴동어미화전가」  •  정훈, 「탄궁가」 P.012 P.012

04 이황, 「도산십이곡」  •  이세보, 「상사별곡」 P.015 P.016

05 권호문, 「한거십팔곡」  •  안조원, 「만언사」 P.017 P.020

06 박인로, 「선상탄」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 P.019 P.024

07 김인겸, 「일동장유가」  •  작자 미상, 「추풍감별곡」 / 정훈, 「월곡답가」 P.021 P.028

01 윤선도, 「어부사시사」  •  박인로, 「상사곡」 P.026 P.034

02 이정, 「풍계육가」  •  정철, 「성산별곡」 P.030 P.038

03 김득연, 「산중잡곡」  •  위백규, 「농가」 / 정학유, 「농가월령가」 P.034 P.042

04 권구, 「병산육곡」  •  작자 미상, 「봉선화가」 P.038 P.046

05 윤선도, 「견회요」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P.042 P.051

06 박인로, 「자경」  •  홍순학, 「연행가」 P.046 P.055

07 신광수, 「단산별곡」  •  정훈, 「용추유영가」 / 장경세, 「강호연군가」 P.050 P.060

『하루 30분, 고전시가 트레이닝』으로

4주 후, 달라진 고전시가 지문 독해력과 선지 판단력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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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완성 계획표

DAY
페이지

문제 책 해설 책
수록 작가 및 작품

01 정철, 「속미인곡」 / 임유후, 「목동문답가」 P.092 P.114

02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 윤선도, 「만흥」 P.098 P.120

03 사시가의 특징과 변모 양상 / 황희, 「사시가」 / 신계영, 「전원사시가」 P.102 P.124

04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 과정 / 작자 미상, 「동동」 / 작자 미상, 「가시리」 P.106 P.130

05 「개야 즈치 말라~」 / 「개야 즛지 마라~」 /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 작자 미상, 「살구」 P.110 P.135

06
「나의 미평ᄒᆞᆫ ᄠᅳᆺ을~」 / 「ᄀᆞᆯ ᄶᅦᄂᆞᆫ 청산이러니~」 / 「동풍이 건듯 부러~」 / 「청춘 소년드라~」 / 「늙기 셜은 
줄을~」 / 「세월이 여류ᄒᆞ니~」

P.114 P.140

07
「ᄃᆞᆯ ᄯᅳ쟈 ᄇᆡ ᄯᅥ나니~」 / 「객창 돗ᄂᆞᆫ 달의~」 / 「주렴에 빗쵠 달과~」 / 「내 ᄆᆞᄋᆞᆷ 버혀 내여~」 / 「달아 ᄇᆞᆰ은 
달아~」

P.118 P.145

01 정철, 「사미인곡」  •  이이, 「고산구곡가」 P.056 P.068

02 정철, 「관동별곡」  •  신흠, 「방옹시여」 P.060 P.074

03 송순, 「면앙정가」  •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P.066 P.081

04 조위, 「만분가」  •  이정환, 「비가」 P.070 P.087

05 허난설헌, 「규원가」  •  이휘일, 「전가팔곡」 P.074 P.094

06 박인로, 「누항사」  •  이색, 「부벽루」 P.080 P.100

07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이홍유, 「산민육가」 / 작자 미상, 「유산가」 P.084 P.106

01 정극인, 「상춘곡」  •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다~」 / 작자 미상,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P.008 P.004

02 작자 미상, 「서경별곡」  •  안민영, 「매화사」 P.010 P.008

03 작자 미상, 「덴동어미화전가」  •  정훈, 「탄궁가」 P.012 P.012

04 이황, 「도산십이곡」  •  이세보, 「상사별곡」 P.015 P.016

05 권호문, 「한거십팔곡」  •  안조원, 「만언사」 P.017 P.020

06 박인로, 「선상탄」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 P.019 P.024

07 김인겸, 「일동장유가」  •  작자 미상, 「추풍감별곡」 / 정훈, 「월곡답가」 P.021 P.028

01 윤선도, 「어부사시사」  •  박인로, 「상사곡」 P.026 P.034

02 이정, 「풍계육가」  •  정철, 「성산별곡」 P.030 P.038

03 김득연, 「산중잡곡」  •  위백규, 「농가」 / 정학유, 「농가월령가」 P.034 P.042

04 권구, 「병산육곡」  •  작자 미상, 「봉선화가」 P.038 P.046

05 윤선도, 「견회요」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P.042 P.051

06 박인로, 「자경」  •  홍순학, 「연행가」 P.046 P.055

07 신광수, 「단산별곡」  •  정훈, 「용추유영가」 / 장경세, 「강호연군가」 P.050 P.060



주차별 학습 안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사고의 흐름’의 빈칸을 채워 보자. 선택형으로 제시된 부분은 둘 중 옳은 설명에 표시하면 돼. 이때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인 ‘화자’와 화자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을 찾아 지문에 표시하는 것도 잊지 마! 문제를 풀 때는 

고전시가 원문을 스스로 해석해보고, 이후 해설 책의 현대어 풀이를 다시 읽어 보며 고전시가 해석 능력을 키워나가자. 

1번 문제는 지문의 핵심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했어.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

하며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자.

2번 문제는 작품의 표현상 특징에 대해 묻는 문항이야. 해설 책에 제시된 문학 개념어의 정의와 지문 속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해 보면서 

필수적인 문학 개념어를 실전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고전시가 작품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배경지식을 ‘하나 더 알고 가자’에 정리해 두었어. 외울 필요는 없지만 틈날 때마다 봐두면 고전시가 

학습에 도움이 될 거야. 

지문에서 화자와 대상을 파악했다면, 이를 토대로 ‘화자와 대상의 관계’ 박스의 빈칸을 채우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1

2

3

4

5

1주차에서는 본격적인 선지 판단 훈련에 앞서 고전시가 지문을 객관적으로 읽는 훈련을 할 거야.

지문 독해의 원리1주차

1주차  화자와 대상 파악하며 읽기

30 월트레이닝 날짜 일
하루 30분, 고전시가 트레이닝

하루 30분, 고전시가 트레이닝

1주차  1일째  SET 1

  다음 글을 읽고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또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보세요.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 고

녯사  풍류  미 가   미 가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이 하건마 

산림에 뭇쳐 이셔 지락(至樂)을    것가
화자는 (속세)에 묻힌 사람들에게 산림(자연)에 묻혀 사는 자신의 생애가  

의 풍류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즐겁다고 자랑하고 있어.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앏픠 두고

송죽 울울리*예 풍월주인 되여셔라
몇 칸의 초가집 앞에 가 흐르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숲에 사는 자신의 

삶이 과 같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

감과 자부심이 느껴지는군.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  석양리(夕陽裏)예 퓌여 잇고

녹양방초(綠楊芳草)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

칼로  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헌  다
도화행화(복숭아꽃, 살구꽃)가 피고 녹양방초(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가 푸른 봄 풍경을 

보며 (조물주의 솜씨)을 찬양하고 있군. 

수풀에 우 새  춘기(春氣)   내 계워 소 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  다 소냐
봄기운에 흥취를 느끼는 것은 와 화자가 마찬가지이기에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하나가 됨)의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느껴지나 봐. 

시비예 거러 보고 정자애 안자 보니

소요음영* 야 산일(山日)이 적적  

한중진미(閒中眞味)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거닐며 지내는 의 나날을 혼자 즐기고 있군.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쟈스라

답청(踏靑)으란 오   고 욕기(浴沂)란 내일  새

아 에 채산(採山) 고 나조  조수(釣水) 새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자는 들에게 산책, 낚시 등을 하며 함께 자연을 즐기자고 권유하고 있어. 또한 

을 마시며 취흥을 즐기고자 하네.

화풍(和風)이 건  부러 녹수(綠水)  건너오니

청향(淸香)은 잔에 지고 낙홍(落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엿거  날 려 알외여라

소동 아  려 주가에 술을 믈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 야 시냇 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  믈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淸流)  굽어보니  오 니 도화(桃花)ㅣ로다

무릉이 갓갑도다 져  이 긘 거인고
취흥을 즐기던 화자는 청류(맑은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를 보고 무릉 

도원, 즉 이상향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 정극인, 「상춘곡」 

*울울리: 빽빽하게 우거진 속.

*소요음영: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림.

화자와 대상의 관계
에 묻혀 봄 풍경을 한가롭게 즐기며 (외로움/ 

만족감)을 느끼는 ‘나’

1.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②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자연 풍경에 동화된 화자의 흥취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
2

3

4

해설문제

도서출판 홀수

주
차

1.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풀이

②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화자는 ‘도화행화’, ‘녹양방초’와 같은 자연 풍경을 바라보면서 ‘붓으로 그려 

낸가’라며 감탄하고, ‘수풀에 우ᄂᆞᆫ 새’가 ‘춘기’를 이기지 못해 ‘소마다 교

태’를 부리는 듯하다고 말한다. 이는 새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봄에 느끼는 

흥취를 표현한 것일 뿐, 새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녯사 풍류 미가  미가’에서 자신의 풍류가 옛사람과 비교하여 

그에 못지 않다는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송죽 울울리예 풍월주인 

되여셔라’에서 화자가 스스로를 자연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자연을 주체적

으로 즐기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답청으란 오 ᄒᆞ고 욕기란 내일 ᄒᆞ새’에서 오늘은 산책을 하고 내일은 냇물 

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아에 채산ᄒᆞ고 나조 조수ᄒᆞ새’에서 아침에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 낚시를 한다는 것을 나열하여,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에서 화자는 바람에 실려 온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에 주목하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이는 화자

가 주변의 자연과 현재 마시거나 입은 것을 연계하여 생각하며 자연과 일체

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류 굽어보니 ᄯᅥ오니 도화ㅣ로다’와 ‘무릉이 갓갑도다’를 통해 화자가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보며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 속에서 이상향을 떠올린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낸 것

으로 볼 수 있다.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①  

•  말을 건네는 방식: 시에서 표면적 청자가 있거나 가상의 청자를 고려한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느낌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근거    ‘홍진에 뭇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ᄒᆞᆫ 고 / 녯사  풍류  미 가   미 가’

②  

•  자연 친화적 태도: 자연 공간과 자연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조화롭게 

어울리고자 하는 태도. 

근거    ‘송죽 울울리예 풍월주인 되여셔라’,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 등

계절감을 드러내는 사물·현상

고전시가 작품에서는 구체적인 계절(봄·여름·가을·겨울)을 직접 명시하

기도 하지만, 특정 계절과 관련된 사물(자연물)이나 현상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기도 해. 그래서 각 계절을 환기하는 대표적인 사물이나 

현상을 미리 공부해 두면 작품의 시간적 배경과 시간의 흐름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상춘곡」은 제목에 봄을 나타내는 한자인 ‘춘(春)’이 들어간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봄의 계절감이 나타나는 작품이야. 봄은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어나

는 계절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봄을 배경으로 한 고전시가에서는 

‘도화(복숭아꽃)’, ‘행화(살구꽃)’, ‘이화(배꽃)’, ‘두견화(진달래꽃)’ 등의 자

연물을 통해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이 외에도 ‘춘만하다(봄

기운이 가득하다)’거나, ‘춘광(봄빛)’이 비치거나, ‘춘풍(봄바람)’과 ‘동풍’이  

부는 등의 현상을 통해 봄의 계절감이 드러나기도 해. 추가로 ‘녹음(푸른  

그늘)’, '남풍' 등은 여름, ‘추풍낙엽’, ‘국화’, ‘황운(누런 구름, 곡식이 익은 

들판)’, ‘서리’ 등은 가을, ‘백설’, ‘엄동 혹한’, ‘북풍’ 등은 겨울의 계절감을 

환기한다는 점도 참고해 두자. 특정 계절, 혹은 사계절을 모두 다루는 고전

시가를 공부하면서 특정 계절과 관련하여 자주 나타나는 사물이나 현상이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알고 가자하나
더

도서출판 홀수

주
차

1.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풀이

②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화자는 ‘도화행화’, ‘녹양방초’와 같은 자연 풍경을 바라보면서 ‘붓으로 그려 

낸가’라며 감탄하고, ‘수풀에 우ᄂᆞᆫ 새’가 ‘춘기’를 이기지 못해 ‘소마다 교

태’를 부리는 듯하다고 말한다. 이는 새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봄에 느끼는 

흥취를 표현한 것일 뿐, 새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녯사 풍류 미가  미가’에서 자신의 풍류가 옛사람과 비교하여 

그에 못지 않다는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송죽 울울리예 풍월주인 

되여셔라’에서 화자가 스스로를 자연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자연을 주체적

으로 즐기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답청으란 오 ᄒᆞ고 욕기란 내일 ᄒᆞ새’에서 오늘은 산책을 하고 내일은 냇물 

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아에 채산ᄒᆞ고 나조 조수ᄒᆞ새’에서 아침에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 낚시를 한다는 것을 나열하여,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에서 화자는 바람에 실려 온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에 주목하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이는 화자

가 주변의 자연과 현재 마시거나 입은 것을 연계하여 생각하며 자연과 일체

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류 굽어보니 ᄯᅥ오니 도화ㅣ로다’와 ‘무릉이 갓갑도다’를 통해 화자가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보며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 속에서 이상향을 떠올린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낸 것

으로 볼 수 있다.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①     

•  말을 건네는 방식: 시에서 표면적 청자가 있거나 가상의 청자를 고려한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느낌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근거    ‘홍진에 뭇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ᄒᆞᆫ 고 / 녯사  풍류  미 가   미 가’

②     

•  자연 친화적 태도: 자연 공간과 자연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조화롭게 

어울리고자 하는 태도. 

근거    ‘송죽 울울리예 풍월주인 되여셔라’,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 등

계절감을 드러내는 사물·현상

고전시가 작품에서는 구체적인 계절(봄·여름·가을·겨울)을 직접 명시하

기도 하지만, 특정 계절과 관련된 사물(자연물)이나 현상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기도 해. 그래서 각 계절을 환기하는 대표적인 사물이나 

현상을 미리 공부해 두면 작품의 시간적 배경과 시간의 흐름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상춘곡」은 제목에 봄을 나타내는 한자인 ‘춘(春)’이 들어간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봄의 계절감이 나타나는 작품이야. 봄은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어나

는 계절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봄을 배경으로 한 고전시가에서는 

‘도화(복숭아꽃)’, ‘행화(살구꽃)’, ‘이화(배꽃)’, ‘두견화(진달래꽃)’ 등의 자

연물을 통해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이 외에도 ‘춘만하다(봄

기운이 가득하다)’거나, ‘춘광(봄빛)’이 비치거나, ‘춘풍(봄바람)’과 ‘동풍’이  

부는 등의 현상을 통해 봄의 계절감이 드러나기도 해. 추가로 ‘녹음(푸른  

그늘)’, '남풍' 등은 여름, ‘추풍낙엽’, ‘국화’, ‘황운(누런 구름, 곡식이 익은 

들판)’, ‘서리’ 등은 가을, ‘백설’, ‘엄동 혹한’, ‘북풍’ 등은 겨울의 계절감을 

환기한다는 점도 참고해 두자. 특정 계절, 혹은 사계절을 모두 다루는 고전

시가를 공부하면서 특정 계절과 관련하여 자주 나타나는 사물이나 현상이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알고 가자하나
더

4

5



2~4주차에서는 ‘선지 판단의 공식’ 표를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 선지를 가려내는 훈련을 할 거야.

선지 판단의 원리2 / 3 / 4주차

2주차에서는 1주차와 마찬가지로 1  - 2  - 3  - 4 의 순서에 따라 빈칸을 채우고 문제를 푼 후, ‘선지 판단의 공식’을 통해 1번 문제의 선지를 

다시 꼼꼼하게 분석해 보자. 각 선지의 판단 근거가 되는 내용을 지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훈련을 통해 선지를 판단하는 바른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야. 

3주차에서는 <보기>가 포함된 문제의 선지 판단 공식을 배워볼 거야. 선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보기>의 내용과 지문의 근거를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선지의 정오를 다시 한번 판단하면 돼. 

 4주차에서는 설명글이 포함된 융합 지문에 대한 독해와 융합 문제 풀이 훈련을 해 볼 거야. 설명글을 읽고 ‘사고의 흐름’의 빈칸을 채우며 핵심 

내용을 파악해 보자. 이후 ‘융합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을 활용해 설명글의 관점을 바탕으로 선지를 꼼꼼하게 판단해 보면서 고난도 문제에 대한 

선지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어.

2주차  화자와 대상 파악하며 읽기    선지 판단의 공식 익히기

3주차  화자와 대상 파악하며 읽기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익히기

4주차  화자와 대상 파악하며 읽기    설명글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융합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익히기 

도서출판 홀수

주
차

선지 판단의 공식

①
작품

화자는 ‘일엽편쥬(한 척의 작은 배)’에 갈 때는 ‘’를, 올 때는 

‘ ’을 실어 함께 돌아온다고 함

선지선지선지     ㉠에서 화자가 친숙하게 대하는 소재인 ‘ᄃᆞᆯ’은 자연에 동화된 

삶을 드러내는군.     

②
작품

화자는 ‘구즌비’가 그치고 ‘ ’를 둘러메니 ‘ ’을  

못 참겠다고 함

선지선지선지     ㉡에서 화자의 흥을 돋우는 ‘낫대’는 자연에서 느끼는 충만감을 

고조시키는군.    

③ 
작품

화자는 배를 타고 자신을 둘러싼 안개 낀 강과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인 ‘ ’을 누가 ‘ ’ 것이

냐고 함

선지선지선지     ㉢에서 ‘그려낸’ 것으로 여기는 ‘연강텹쟝’은 자신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군.   

④ 
작품

화자는 자신이 있는 ‘ ’이 좁지만 헛되고 덧없는  

세상인 ‘ ’보다 낫다고 하며 계속 강호에서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함

선지선지선지     ㉣에서 ‘부세’와 대응하는 ‘됴션’은 세속적 삶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반영하는군.  

⑤
작품

화자는 ‘일’과 ‘모뢰’도 현재의 삶과 같이 ‘ ’

라고 함

선지선지선지     ㉤에서 화자가 기대하는 ‘일’과 ‘모뢰’에는 현재의 삶이 지속

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군.   

  다음의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1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도서출판 홀수

주
차

선지 판단의 공식

①
작품

화자는 ‘일엽편쥬(한 척의 작은 배)’에 갈 때는 ‘’를, 올 때는 

‘ ’을 실어 함께 돌아온다고 함

선지선지선지     ㉠에서 화자가 친숙하게 대하는 소재인 ‘ᄃᆞᆯ’은 자연에 동화된 

삶을 드러내는군.     

②
작품

화자는 ‘구즌비’가 그치고 ‘ ’를 둘러메니 ‘ ’을  

못 참겠다고 함

선지선지선지     ㉡에서 화자의 흥을 돋우는 ‘낫대’는 자연에서 느끼는 충만감을 

고조시키는군.    

③ 
작품

화자는 배를 타고 자신을 둘러싼 안개 낀 강과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인 ‘ ’을 누가 ‘ ’ 것이

냐고 함

선지선지선지     ㉢에서 ‘그려낸’ 것으로 여기는 ‘연강텹쟝’은 자신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군.   

④ 
작품

화자는 자신이 있는 ‘ ’이 좁지만 헛되고 덧없는  

세상인 ‘ ’보다 낫다고 하며 계속 강호에서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함

선지선지선지     ㉣에서 ‘부세’와 대응하는 ‘됴션’은 세속적 삶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반영하는군.  

⑤
작품

화자는 ‘일’과 ‘모뢰’도 현재의 삶과 같이 ‘ ’

라고 함

선지선지선지     ㉤에서 화자가 기대하는 ‘일’과 ‘모뢰’에는 현재의 삶이 지속

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군.   

  다음의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1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도서출판 홀수

주
차

  다음의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1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②
<보기>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이 지속됨
작품

‘나 ᄒᆞ나 졈어 잇고 님 ᄒᆞ나 날 ’, ‘늙거야 므 

일로 외오 두고 그리ᄂᆞᆫ고’

선지선지선지     ‘졈어 잇고’와 ‘늙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③
<보기>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

이 지속됨
작품

‘  님을 뫼셔 광한뎐의 올낫더니 / 그 더 엇디

ᄒᆞ야 예 려오니 / 올 저긔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일쇠’ 

선지선지선지    ‘ 삼 년’ 전을 ‘엇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⑤
<보기>

천상과 다른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힘겨워 하는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냄

작품
‘염냥이  아라 가ᄂᆞᆫ  고텨 오니 / 듯거니 보거니  

 일도 하도 할샤’

선지선지선지   ‘염냥’이 ‘가ᄂᆞᆫ  고텨’ 온다는 인식에서, 임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④
<보기>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

이 지속되며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함

작품
‘인은 ᄒᆞᆫ 도 그지업다 / 무심ᄒᆞᆫ 셰월은 

믈 흐 ᄒᆞᄂᆞᆫ고야’ 

선지선지선지     ‘인은 유ᄒᆞᆫ’과 ‘무심ᄒᆞᆫ 셰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겠어.

 

①
<보기> 에서는 지상과 달리 끝없는 사랑이 됨 작품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 ᄒᆞᆫ 연분이며  

 모 일이런가’ 

선지선지선지   임과의 ‘연분’을 ‘하’과 연결 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도서출판 홀수

H O L S O O

주
차

30 월트레이닝 날짜 일
하루 30분, 고전시가 트레이닝

하루 30분, 고전시가 트레이닝

4주차  4일째

  다음 글을 읽고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또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보세요.

(가)(가)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宴饗)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에는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었다.  고려 속요: 에서 형성 및 전승됨 

+  노래의 성격

민간의 노래가 궁중 잔치의 노래로 사용된 연원은 중국의 오래된 

시집인 『시경(詩經)』의 ‘풍(風)’에서 찾을 수 있다.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다.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도 불렸다. 또한 조선의 

궁중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하였다.  중국의 ‘풍’: 고려 

속요와 (달리/마찬가지로) 민간의 노래가 궁중 잔치의 노래로 사용됨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한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

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敎化)하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예법(禮法)과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 노래

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민간의 노래가 으로  

수용될 수 있던 배경: ① 음악이 왕권을 강화하고 을 교화하는 수단의 역할을 함, 

② 통치 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 적합한 민간 노래가 궁중악으로 편입됨, ③ 남녀의 

관계를 군신의 관계로 바꾸어 해석할 수 있기에 남녀의  노래(민간 노래)가 궁중악 

으로 편입됨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흡수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민간 가요(하층) → 궁중 악곡( )으로 편입

되면서 양층이 화합함 

關關雎鳩(관관저구)  꾸욱꾸욱 우는 물수리 한 쌍

在河之洲(재하지주)  하수(河水)의 모래톱에 있도다.

窈窕淑女(요조숙녀)  요조숙녀는

君子好逑(군자호구)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화자와 대상의 관계
하수(강이나 시내의 물)의 모래톱에서 우는  

한 쌍을 보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

위의 시는 ‘풍’에 실린 「관저(關雎)」 편 첫째 작품으로 작품의  

짜임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

되어 왔다. 문왕(文王)과 후비(后妃)*의 덕을 읊은 것, 부부간의 화

락(和樂)과 공경(恭敬)을 읊은 것, 풍속 교화의 시초 등 이 노래에 

대한 평(評)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노래는 궁중 

에서 불렀을 때 국가적 차원의 의미(통치 질서의 구현)까지 담게 될  

여지를 갖게 된다.

한편, 고려 속요와 『시경』의 ‘풍’은 공통점(민간의 노래가 궁중 잔치에  

사용됨)이 있지만 고려 속요는 ‘풍’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고려 속요는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
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기도 했다.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 작품이 구성
될 때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였다. 그리고 

궁중 연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 애틋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 
㉡송축의 내용을 담거나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 
기도 한다.  ‘풍’과 구별되는 고려 속요의 특성: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겪은 변화 ① 작품 전체에 을 부여하는  장치 마련,  

②  연향을 고려한 내용이나 시어를 덧붙임 「동동」과 「가시리」는 이러한 
변화를 비교적 잘 보여 주고 있다.

*문왕과 후비: 고대의 이상적인 성인 군주와 그의 부인인 태사.

(나)(나)
덕(德)으란 곰ᄇᆡ예 받ᄌᆞᆸ고 복(福)으란 림ᄇᆡ예 받ᄌᆞᆸ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 나ᅀᆞ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서사>
화자는 과 이라고 하는 것을 바치러 왔대. 이어지는 다른 수의 내용들과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지? 이 부분에 대해 (가)에서 설명한 내용과 연결지어 물어볼 가능성이 

있겠어. ‘아으 동동다리’라는 후렴구가 (나열/반복)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보자.

정월(正月)ㅅ 나릿므른 아으 어져 녹져 논
누릿 가온 나곤 몸하 올로 녈셔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령>
1월의 시냇물은 봄을 맞이하여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등 변화를 겪는데, 화자는  

 외롭게 살아가고 있군. 

이월(二月)ㅅ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ㅅ블 다호라
만인(滿人) 비취실 즈ᅀᅵ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령>
화자는 2월 보름 높이 켠 을 보며 만인을 비출 임의 모습을 떠올려. 

삼월(三月) 나며 개(開) 아으 만춘(滿春) 욋고지여
 브롤 즈ᅀᅳᆯ 디녀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령>
화자는 3월의 진달래꽃을 보며 남이 (시기/부러워)할 모습을 지니신 임을 떠올려.

- 작자 미상, 「동동」 

화자와 대상의 관계
홀로 지내면서 등불과 진달래꽃을 보고 뛰어난 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

(다)(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
리고 가시리잇고 나
위 증즐가 대펴ᇰ셔ᇰ(大平盛代)
화자는 임에게 자신을 버리고 고 묻고 있어. 이때 ‘나ᄂᆞᆫᄂᆞᆫ’’이라는 

여음, ‘위 증즐가 대평셩’’라는 후렴구의 반복으로 형성되는 통일감도 눈여겨보자.

날러는 엇디 살라 고

리고 가시리잇고 나

위 증즐가 대펴ᇰ셔ᇰ(大平盛代)
임이 떠난다고 하니 (시원한/막막한) 기분을 느끼고 있네.

잡와 두어리마

선면 아니 올셰라 

위 증즐가 대펴ᇰ셔ᇰ(大平盛代)

셜온 님 보내ᄋᆞᆸ노니 나

가시  도셔 오쇼셔 나

위 증즐가 대펴ᇰ셔ᇰ(大平盛代)
화자는 임을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오실까 봐 보낸다고 하면서, 가시는 듯  

고 애원하고 있네. 

- 작자 미상, 「가시리」 

화자와 대상의 관계
임을 떠나 보내며 (그를 빨리 잊기/그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나’

[A]

1. ㉠~㉢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의 예로 볼 수 없다.

②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③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④ (다)의 ‘위 증즐가 대평셩’는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⑤ (다)의 제1연에서 ‘위 증즐가 대평셩’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2. (가)를 참고하여 [A],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는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이, (나)의 <정월령>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나 있군.

② [A]의 ‘물수리 한 쌍’과 (나)의 ‘만춘 ᄃᆞᆯ욋곶’은 생활 속에서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③ [A]에서는 화락의 상황을,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군.

④ [A]에서는 제1행과 제2행이, (다)에서는 제1연과 제2연이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군.

⑤ [A]에서는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나)에서는 모두가 우러러 

볼 만한 ‘덕’을, (다)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군.

3.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① (나)는 (다)와 달리 월령체 형식을 통해 각 달의 특성과 세시 풍속을 중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② (나)와 (다) 모두 자연물에 의탁해 이별에 따른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시 지문을 읽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화자와 시적 대상,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확인해야 해. 화자가 시적 대상에 관해 가진 정서나 태도가 

곧 시의 주제이기 때문이지. 이를 위해 1주차에서는 각 구절의 내용에 대한 이해 과정을 보여 주는 

‘사고의 흐름’과 ‘화자와 대상의 관계’ 박스를 마련해 두었으니 빈칸을 채우고, 선택형 문제를 풀어 

보면서 시에 나타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자.

그런데 고전시가는 오늘날과는 표기가 달라 이러한 이해를 위해 지문을 읽는 것조차 어려운 학생

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고전시가 학습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고전시가 해석이야. 어려워도 

스스로 해석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 책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를 싣지 않았어. 그러니 

문제를 풀 때에는 최대한 스스로 작품을 해석해 보고, 이후 해설 책의 현대어 풀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해석과 비교하며 고전시가 해석 훈련을 해 나가자.  

지문에 나타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모두 파악했다면 1번 문제를 풀며 자신의 이해가 적절했는지를 

점검하고, 2번 문제를 통해서 필수적인 문학 개념어를 학습하자. 문제 풀이까지 모두 마쳤다면 해설 

책을 참고해 잘한 부분, 아쉬운 부분 등을 확인하여 정리해 두자.

고전시가는 학습 초반에는 현대시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학습을 하다 보면 

오히려 현대시보다 이해가 쉬울 수 있어. 수능에 출제되는 고전시가의 대부분은 사대부들이 쓴 것이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은 몇 가지로 유형화되어 있거든. 그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은 그러한 

주제 의식을 표현하는 방식도 서로 비슷했어. 따라서 고전시가에 자주 사용되는 시어나 표현, 주제 

의식을 이해해 두면 처음 보는 작품이더라도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어. 이처럼 알아두면 고전시가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될만한 배경 지식을 해설 책의 ‘하나 더 알고 가자’에 실어 두었으니 자주 보면서 익숙

하게 만들어 두자.

1주차 
학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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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1일째  SET 1

  다음 글을 읽고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또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보세요.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 고

녯사  풍류  미 가   미 가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이 하건마 

산림에 뭇쳐 이셔 지락(至樂)을    것가
화자는 (속세)에 묻힌 사람들에게 산림(자연)에 묻혀 사는 자신의 생애가  

의 풍류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즐겁다고 자랑하고 있어.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앏픠 두고

송죽 울울리*예 풍월주인 되여셔라
몇 칸의 초가집 앞에 가 흐르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숲에 사는 자신의 

삶이 과 같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

감과 자부심이 느껴지는군.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  석양리(夕陽裏)예 퓌여 잇고

녹양방초(綠楊芳草)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

칼로  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헌  다
도화행화(복숭아꽃, 살구꽃)가 피고 녹양방초(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가 푸른 봄 풍경을 

보며 조화신공( 의 솜씨)을 찬양하고 있군. 

수풀에 우 새  춘기(春氣)   내 계워 소 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  다 소냐
봄기운에 흥취를 느끼는 것은 와 화자가 마찬가지이기에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하나가 됨)의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느껴지나 봐. 

시비예 거러 보고 정자애 안자 보니

소요음영* 야 산일(山日)이 적적  

한중진미(閒中眞味)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거닐며 한중진미를 (혼자/함께) 즐기고 있군.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쟈스라

답청(踏靑)으란 오   고 욕기(浴沂)란 내일  새

아 에 채산(採山) 고 나조  조수(釣水) 새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자는 들에게 산책, 낚시 등을 하며 함께 자연을 즐기자고 권유하고 있어. 또한 

을 마시며 취흥을 즐기고자 하네.

화풍(和風)이 건  부러 녹수(綠水)  건너오니

청향(淸香)은 잔에 지고 낙홍(落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엿거  날 려 알외여라

소동 아  려 주가에 술을 믈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 야 시냇 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  믈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淸流)  굽어보니  오 니 도화(桃花)ㅣ로다

무릉이 갓갑도다 져  이 긘 거인고
취흥을 즐기던 화자는 청류(맑은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를 보고 무릉 

도원, 즉 이상향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 정극인, 「상춘곡」 -

*울울리: 빽빽하게 우거진 속.

*소요음영: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림.

화자와 대상의 관계
에 묻혀 봄 풍경을 한가롭게 즐기며 (외로움/ 

만족감)을 느끼는 ‘나’

1.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②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자연 풍경에 동화된 화자의 흥취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주차에는 주로 지문에 제시된 내용과 선지 진술 간 일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았다면, 2주차에는 한발 더 나아가 작품에 대한 감상·해석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론적 이해를 요구하는 유형의 문제도 풀어볼 거야. 이는 주로 작품의 앞뒤 맥락을 고려하거나 관습적 

해석을 토대로 특정 구절을 선지의 설명처럼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2주차의 

훈련을 통해 고전시가 작품 해석에 적용되는 관습적 해석과 작품에 반영된 창작자들의 사고 방식을 

공부해 보자.

2주차에서도 우선 1주차와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으면서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사고의 흐름

의 빈칸을 채우거나 선택형 문제에서 답을 고르는 과정을 통해 작품에 나타난 사실 관계를 파악하면 돼.  

이를 토대로 문제를 모두 풀었다면, 2주차에서 새로 추가된 ‘선지 판단의 공식’ 표를 활용해 1번  

문제의 선지를 하나씩 다시 분석해 볼 거야. ‘선지 판단의 공식’의 빈칸을 채우면서 선지별로 정오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가 지문의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각 선지의 정오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거지. 처음 문제를 풀 때의 자신의 사고 과정과 ‘선지 판단의 공식’을 활용해 

다시 문제를 풀 때의 사고 과정을 비교해 보면서, 올바른 정오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접근 방식과 태도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거야.

2주차 
학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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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3일째  SET 2

  다음 글을 읽고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또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보세요.

(가)(가)

도롱이에 호미 걸고 뿔 굽은 검은 소 몰고

고동풀 뜯기면서 개울물 가 내려갈 제

어디서 품 진* 벗님 함께 가자 하는고 <제2수>
비옷(도롱이)을 쓰고 를 챙겨서 를 몰고 길을 나서는 중에 함께 가자고 하는 

벗을 만났대. 사용된 시어들을 보니 농가의 일상을 담아낸 내용인 것 같지?  

둘러내자* 둘러내자 우거진 고랑 둘러내자

바랭이 여뀌 풀을 고랑마다 둘러내자

쉬 짙은 긴 사래는 마주 잡아 둘러내자  <제3수>
<제2수>에서 화자가 호미를 챙겨 길을 나선 것은 밭에 우거진  

같은 잡초를 걷어 내기 위해서였나 봐. <제3수>에서는 구체적인 노동의 현장을 그려내고 

있는 거지.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볕은 쬘 대로 쬔다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흘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제4수>
이 내리쬐는 한낮에 열심히 일을 하느라 이 떨어진대. 잠시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하면서 길게 을 부는 모습에서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잃지 않는 여유로움을 

엿볼 수 있어.

- 위백규, 「농가(農歌)」 -

*품 진: 품앗이를 한.

*둘러내자: 휘감아서 걷어 내자.

화자와 대상의 관계 땀 흘리며 하는 농가의 일상을 보여 주는 사람

(나)(나)

사월이라 초여름 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
첫 행에서는 입하, 소만이라는 구체적인 와 함께 계절적 배경을 상세히 제시하였어. 

비 온 끝에 볕이 나니 날씨도 화창하다

떡갈잎 퍼질 때에 뻐꾹새 자주 울고

보리 이삭 패어 나니 꾀꼬리 노래한다
음력 월의 초여름을 맞은 자연의 풍경에 대해서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네. 

농사도 한창이요 누에치기 한창이라

남녀노소 몰두하니 집에 있을 틈이 없어

적막한 사립문을 녹음(綠陰) 속에 닫았도다
이 시기에 농가에서는 와 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구나. 

목화를 많이 가꾸소 길쌈의 근본이라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룩*을 적게 하소

갈 꺾어 거름할 제 풀 베어 섞어 하소

물 댄 논을 써레질하고 이른모를 내어 보세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농가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하였어. 를 많이 가꿀 것, 

수수, 동부 등을 심은 밭에 다른 농작물은 (많이/적게) 심을 것, 거름을 마련할 때는 풀을 

섞을 것, 모내기를 일찍 시작하라는 권유 등 농가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지.

- 정학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

*부룩: 곡식이나 채소를 심은 사이 사이에 다른 농작물을 심는 일. 

화자와 대상의 관계
초여름 의 일상을 이야기하며 농사일에 대한 

의 말을 전하는 사람 

1. (가)와 (나)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에는 (나)와 달리, 특정 시기에 재배해야 하는 작물이 제시되어 있군.

② (가)에는 (나)와 달리, 농사일 중에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그려져 있군.

③ (나)에는 (가)와 달리, 먹고 입는 것과 관련한 농사일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군.

④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노동의 현장을 주목하고 있군.

⑤ (가)와 (나)의 배경은 모두 농부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 주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① (가)와 (나)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자연을 탈속적 공간이 아닌 실제적인 삶의 공간으로 그려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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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 L S O O

선지 판단의 공식

①

작품

(가): 밭에 우거진 ‘바랭이 ’을 걷어 내며 노동

하는 농부의 모습이 나타남

(나): ‘사월이라 ’을 맞아 농가에서 해야 할  

농사일로 ‘ ’ 가꾸기,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등을 심은 

밭에 ‘부룩을 적게 하’기 등을 제시함

선지선지선지     (가)에는 (나)와 달리, 특정 시기에 재배해야 하는 작물이 제시

되어 있군.   

②

작품

(가): ‘ ’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던 농부가 잠시 바람을 

쐬며 ‘ ’을 부는 모습이 나타남

(나): ‘사월’을 맞은 자연의 풍경과 농가의 일상, 이 시기에 

해야 할 에 대해 언급함

선지선지선지     (가)에는 (나)와 달리, 농사일 중에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그려져 있군.    

③ 

작품

(가): ‘호미’를 챙긴 화자가 ‘검은 ’를 몰고 밭으로 향하는 

모습, 밭에서 잡초를 걷어 내며 열심히 일을 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나타남

(나): ‘사월’을 맞아 농가에서 해야 할 농사일로 ‘

치기’와 ‘ ’ 가꾸기, ‘수수 동부 녹두 참깨’를 재배 

하는 일 등을 제시함

선지선지선지     (나)에는 (가)와 달리, 먹고 입는 것과 관련한 농사일이 다양

하게 나타나 있군.    

④ 

작품

(가): 밭에 우거진 잡초를 걷어 내며 노동하는 의 

모습이 나타남

(나): ‘사월’을 맞아 ‘농사’와 ‘누에치기 한창이라 / 남녀노소 

몰두하니 이 없’는 상황을 제시함

선지선지선지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노동의 현장을 주목하고 있군. 

     

⑤

작품

(가): ‘ ’를 챙긴 화자가 ‘검은 소’를 몰고 밭으로 향

하는 모습, 밭에서 잡초를 걷어 내며 열심히 일을 하다 잠시 

을 취하는 모습이 나타남

(나): ‘사월’을 맞아 ‘농사’와 ‘누에치기 한창이라 / 

 몰두하니 집에 있을 틈이 없’는 상황을 제시함

선지선지선지     (가)와 (나)의 배경은 모두 농부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 주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다음의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1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MEMO



3주차에서는 <보기>가 포함된 문제의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훈련을 할 거야. <보기>는 

지문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즉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작가의 의도, 작품에 활용된  

기법의 소개 등을 통해 제시된 지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지. <보기>  

문제는 대체로 3점인 경우가 많고 오답률도 높은 편이야. <보기>가 포함된 문제를 풀 때는 선지의 

진술이 지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보기>에 제시된 내용과도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지.

이에 대비해 3주차에서는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을 통해 각 선지의 <보기> 속 근거, 작품 

속 근거를 확인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했어. 이러한 훈련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작품-<보기>-선지 

내용 간의 연결 관계를 유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오답 선지가 구성되는 방식이 눈에 

보일 거야. 3주차 훈련을 통해 <보기>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지를 판단해 보자. 

3주차 
학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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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또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보세요.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연분(緣分)이며 하 모 일이런가
화자는 임과 자신의 은 하늘이 아는 일, 즉 하늘이 정해준 일이라고 생각해.

나 나 졈어 잇고 님 나 날 괴시니

이 음 이 랑 견졸  노여 업다

평(平生)애 원(願)요  녜쟈 얏더니 

늙거야 므 일로 외오 두고 그리고
평생 임과 함께 있고자 했던 화자가 지금은 임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보아 임과 

한 것 같아.

엇그제 님을 뫼셔 광한뎐(廣寒殿)의 올낫더니

그 더 엇디야 하계(下界)예 려오니

올 저긔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일쇠 

연지분(臙脂粉) 잇마 눌 위야 고이 고 
광한전은 천상계에 있는 궁전을 말해. 화자는 임을 모시고 광한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임과 

이별하여 에 내려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내려 올 적에 빗은 머리가 흐트러 

진 지 삼 년이며, 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여성이며 임과 이별한 지  

삼 년이 지난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지. 

음의 친 실음 텹텹(疊疊)이 혀 이셔

짓니 한숨이오 디니 눈믈이라

인(人生)은 유(有限) 시도 그지업다 

무심(無心) 셰월(歲月)은 믈 흐 고야 

염냥(炎凉)이  아라 가  고텨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늣길 일도 하도 할샤 
화자는 유한한 과 달리 끝없는 , 물 흐르듯 흐르는 세월에 흐느끼고 있어. 

동풍이 건듯 부러 젹셜(積雪)을 헤텨 내니

창(窓) 밧긔 심근 화(梅花) 두세 가지 픠여셰라

득 담(冷淡) 암향(暗香)은 므 일고
동풍이 불어 쌓인 을 헤쳐 내고, 가 피는 것으로 보아 계절적 배경은 이른  

봄이야. 아직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화의 (그윽한 향기)이 풍기고 있군.

황혼의 이 조차 벼마 빗최니 

늣기  반기  님이신가 아니신가

뎌 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보내오져 

님이 너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황혼의 달이 베개 맡에 비출 때 화자는 달빛이 이신가 생각해. 저 를 꺾어내 

임에게 보내고 싶다고 하는 화자에게서 임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읽어낼 수 있네. 참고로 

작가인 정철이 사대부 남성이고 당쟁으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 이 작품을 창작 

했음을 고려하면, (남성/여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남성/여성) 화자인 ‘나’를 내세워  

임금을 임으로, 임금께서 계신 궁궐을 천상의 으로 표현하여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 정철, 「사미인곡」 -

화자와 대상의 관계
간절한 그리움을 담아 임에게 를 보내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나’ 

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윗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

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① 임과의 ‘연분’을 ‘하’과 연결 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② ‘졈어 잇고’와 ‘늙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

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③ ‘삼 년’ 전을 ‘엇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④ ‘인은 유ᄒᆞᆫ’과 ‘무심ᄒᆞᆫ 셰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겠어.

⑤ ‘염냥’이 ‘가ᄂᆞᆫ  고텨’ 온다는 인식에서, 임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①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②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3주차  1일째  SE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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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1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②
<보기>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이 지속됨
작품

‘나 ᄒᆞ나 졈어 잇고 님 ᄒᆞ나 날 ’, ‘늙거야 므 

일로 외오 두고 그리ᄂᆞᆫ고’

선지선지선지     ‘졈어 잇고’와 ‘늙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③
<보기>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

이 지속됨
작품

‘  님을 뫼셔 광한뎐의 올낫더니 / 그 더 엇디

ᄒᆞ야 예 려오니 / 올 저긔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일쇠’ 

선지선지선지    ‘ 삼 년’ 전을 ‘엇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⑤
<보기>

천상과 다른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힘겨워하는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냄

작품
‘염냥이  아라 가ᄂᆞᆫ  고텨 오니 / 듯거니 보거니  

 일도 하도 할샤’

선지선지선지   ‘염냥’이 ‘가ᄂᆞᆫ  고텨’ 온다는 인식에서, 임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④
<보기>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

이 지속되며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함

작품
‘인은 ᄒᆞᆫ 도 그지업다 / 무심ᄒᆞᆫ 셰월은 

믈 흐 ᄒᆞᄂᆞᆫ고야’ 

선지선지선지     ‘인은 유ᄒᆞᆫ’과 ‘무심ᄒᆞᆫ 셰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겠어.

 

①
<보기> 에서는 지상과 달리 끝없는 사랑이 됨 작품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 ᄒᆞᆫ 연분이며  

 모 일이런가’ 

선지선지선지   임과의 ‘연분’을 ‘하’과 연결 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4주차에서는 설명글이 포함된 융합 지문에 대한 독해와 융합형 문제의 선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훈련을 할 거야. 설명글은 고전시가 작품 앞이나 뒤에 나타나기도 하고, 설명글 사이에 작품이 

제시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어. 또한 설명글에서 작품명을 직접 언급하며 설명글과 

관련지어 작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설명글에서는 문학 이론과 관련한 전반적인 설명만 

제시하고 설명글과 작품의 관련은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지. 즉 설명글이 포함된 융합 지문과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으니, 많은 형태를 접하면서 연습해 보는 게 좋겠지? 그래서 4주차에는 

다양한 융합 지문과 문제를 수록했어.

먼저 사고의 흐름의 빈칸을 채우며 설명글과 고전시가 지문을 읽고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 

하도록 하자. 이후 3개의 문제를 모두 풀었다면, ‘융합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을 통해 1번과 2번  

문제의 선지들을 다시 분석해 보면 돼. 빈칸을 채우며 설명글과 작품을 연결하여 각 선지의 정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처음 문제를 풀 때 거쳤던 자신의 사고 과정과 비교해 보자.

고난도 융합형 문제의 정오 판단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결국 지문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 

그리고 지문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면서 생겨나는 의미에 대한 사실적 판단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4주차의 훈련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4주차 
학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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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하루 30분, 고전시가 트레이닝

4주차  2일째

  다음 글을 읽고 화자와 대상을 찾아 표시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또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보세요.

(가)(가)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문학 작품의 의미 생성 ① 내면의 정서, 의식을 대상에 하여 새로운 의미 부여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문학 작품의 의미 생성 ② 외부 세계의 삶의 방식, 가치관, 이념을 내면 

으로 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 

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 작품의 의미 생성 ③ 자기와 외부 세계를 하여 양자에 

대해 새롭게 해석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①, ②: 자기와 의 거리가 

가까워짐,  관계 형성 / ③: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친화적 관계 

형성 혹은  관계 유지

(나)(나)

산슈 간(山水間)산슈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니

그 모론 들들은 욷다 다마

어리고 햐암의 뜻의 내 분(分)인가 노라 <제1수>
화자는 자연 속에 초가집을 짓고 사는 삶에 대해 (부끄러움을/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어.  

화자를 (부러워하는/비웃는) 이들은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세속 

적인 사람들이겠지.

보리밥 픗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횟 긋 믉바횟 긋 믉의 슬지 노니노라

그 나믄 녀나믄 일녀나믄 일이야 부 줄이 이시랴 <제2수>
보리밥과 풋나물 같은 소박한 음식을 먹고 에서 한가로이 노는 생활을 누리고 있네. 

이 외의 일들은 지 않다고 하며 세속적 삶에 대한 (배타적/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뫼흘 라보니

그리던 님님이 오다 반가옴반가옴이 이리랴

말도 우움도 아녀도 몯내 됴하노라 <제3수>
자연 속에서 홀로 지내고 있지만 를 바라보는 반가움이 그리워하던 임을 만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하네. 산은 도 없고 웃지도 않지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거지.

누고셔 삼공(三公)삼공(三公)도곤 낫다 더니 만승(萬乘)만승(萬乘)이 이만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ㅣ 냑돗더라

아마도 님쳔 한흥(林泉閑興)님쳔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비교를 통해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높은 벼슬/소부 허유의 삶)

보다 자연을 벗 삼아 한가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야. 

내 셩이 게으르더니 하히 아실샤

인간 만(人間萬事)  일도 아니 맛뎌

다만당 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딕희라 시도다  <제5수>
화자는 자신의 천성이 다고 하며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어. 

를 하나도 맡지 않았다는 것은 세속적인 일과 거리를 두고 지낸다는 뜻이겠네. 자연에는 

 이가 없다는 말은 다투는 일이 많은 정치 현실의 혼란스러움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강산강산이 됴타  내 분(分)으로 누얻냐

님군 은혜(恩惠)님군 은혜(恩惠) 이제 더옥 아노이다

아므리 갑고쟈 야도 올 일이 업세라 <제6수>
임금의 를 갚을 길이 없다고 하여 임금을 향한 충정을 드러내고 있어. 에

서의 삶에 만족하면서도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네.

- 윤선도, 「만흥(漫興)」 -

화자와 대상의 관계
 속에서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며 임금의 

에 감사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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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2.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산슈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들’의 생각을 병치

하여 화자와 ‘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② ‘바횟 긋 믉’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녀나믄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③ ‘님’에 대한 ‘반가옴’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④ ‘님쳔’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쳔’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3.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① (나)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선지 판단의 공식

①

작품

<제1수>에서 화자는 ‘산슈 간 ’에 ‘ ’

을 짓고 산다고 했음 → <제6수>에서 화자는 ‘ ’이 

좋지만 이는 ‘ ’ 덕분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라고 하여 임금의 은혜에 감사를 드러냄

②
작품

<제2수>에서는 ‘ ’을 먹는다고 함 

→ <제3수>에서는 ‘ ’을 들고 혼자 앉아 ‘먼 뫼’를 바라 

본다고 함

선지선지선지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③

작품

<제2수>에서 ‘그 나믄 녀나믄 일이야 

’라고 하여 설의적 표현이 나타남 → <제5수>에서 

‘다만당 ᄃᆞ토리 업슨 강산을 ’

에서 영탄적 표현이 나타남

선지선지선지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④

작품

<제3수>에서 화자는 ‘  혼자 안자’ 바라보는 

‘먼 뫼’에 대해 ‘ ’을 느끼고 있음 → <제4수>에서 

화자는 ‘ ’이나 ‘ ’보다 ‘소부, 허유’처럼 자연

에서 소박하게 사는 즐거움이 더 낫다고 함

선지선지선지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다음의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1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선지선지선지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 

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⑤

작품

<제3수>에서 화자는 ‘먼 뫼’를 바라보며 ‘ ’을  

느끼고 ‘몯내 됴하ᄒᆞ’고 있음 → <제6수>에서 화자는 ‘강산’

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은 ‘ ’라고 하며 감사

함을 드러냄

선지선지선지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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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2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융합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①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

우가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양자는 친화적 관계가 되기도,  관계가 

되기도 함

작품

‘산슈 간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ᄒᆞ니 / 그 모론 들은 

욷ᄂᆞᆫ 욷ᄂᆞᆫ  ᄒᆞᆫ다마ᄂᆞᆫ / 어리고 햐암의 뜻의ᄂᆞᆫ 

인가 ᄒᆞ노라’

선지선지선지   ‘산슈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②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와 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에 따라 양자는 친화적 관계가 되기도, 소원한  

관계가 되기도 함

작품
‘바횟 긋 믉의 슬지 노니노라 / 그 나믄 녀나믄 일이야 

 이시랴’

선지선지선지   ‘바횟 긋 믉’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녀나믄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③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 내면의 나 의식을 대상에 투영

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관계를 

형성함

작품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ᄇᆞ라보니 / 그리던 님이 오다  

이 이리ᄒᆞ랴 / 말도 우움도 아녀도 몯내  

ᄒᆞ ᄒᆞ ’

선지선지선지   ‘님’에 대한 ‘반가옴’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④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을 대상에 

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가 고 친화적  

관계를 형성함

작품
‘누고셔 도곤 낫다 ᄒᆞ더니 이 이만ᄒᆞ랴’, 

‘아마도 을 비길 곳이 업세라’

선지선지선지   ‘님쳔’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쳔’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⑤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관계를 형성함

작품
‘강산이 됴타 ᄒᆞᆫᄃᆞᆯ 내 분으로 누얻냐 / 

 이제 더옥 아노이다’

선지선지선지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

된다.         



30 하루 30분, 고전시가 트레이닝

004 하루 30분, 고전시가 트레이닝

H O L S O O

1주차  1일째  SET 1

  고3 2020학년도 9월 모평 - 정극인, 「상춘곡」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 고
속세에 묻혀 사는 분들이여 나의 이 생활이 어떠한가

녯사  풍류  미 가   미 가
(나의 이 풍류가) 옛사람들의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이 하건마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 중 나만한 사람이 많지만

산림에 뭇쳐 이셔 지락(至樂)을    것가
(왜 그들은) 자연에 묻혀 사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화자는 홍진(속세)에 묻힌 사람들에게 산림(자연)에 묻혀 사는 자신의 생애가 옛사람의  

풍류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즐겁다고 자랑하고 있어.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앏픠 두고
몇 칸짜리 초가집을 맑은 시냇물 앞에 두고

송죽 울울리*예 풍월주인 되여셔라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 자연의 주인(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몇 칸의 초가집 앞에 벽계수가 흐르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숲에 사는 자신의 삶이 

풍월주인과 같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과 자부심이 

느껴지는군.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엊그제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  석양리(夕陽裏)예 퓌여 잇고
복사꽃과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綠楊芳草)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구나

칼로  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물주가) 칼로 마름질한(치수에 맞게 잘라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헌  다
조물주의 신묘한 솜씨가 자연물 하나하나마다 야단스럽구나(감탄스럽구나)

도화행화(복숭아꽃, 살구꽃)가 피고 녹양방초(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가 푸른 봄 풍경을 

보며 조화신공(조물주의 솜씨)을 찬양하고 있군. 

수풀에 우 새  춘기(春氣)   내 계워 소 마다 교태로다
수풀에서 우는 새는 봄기운을 이기지 못하여 (지저귀는)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는 듯하

구나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  다 소냐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되었으니 (나의) 흥겨움이 (새의 흥겨움과 어찌) 다르겠는가

봄기운에 흥취를 느끼는 것은 새와 화자가 마찬가지이기에 물아일체(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하나가 됨)의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느껴지나 봐. 

시비예 거러 보고 정자애 안자 보니
사립문(의 주변)을 걷기도 하고 정자에 앉아 보기도 하니

소요음영* 야 산일(山日)이 적적  
천천히 거닐며 시를 나직이 읊조리는 산속의 하루가 고요한데

한중진미(閒中眞味)  알 니 업시 호재로다
한가로운 가운데 맛보는 참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로구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거닐며 한중진미를 혼자 즐기고 있군.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쟈스라
여보게 이웃 사람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답청(踏靑)으란 오   고 욕기(浴沂)란 내일  새
답청(봄에 파랗게 난 풀을 밟으며 산책함)은 오늘 하고 욕기(명예와 이익을 잊고 개울

에서 목욕을 하며 유유자적함)는 내일 하세

아 에 채산(採山) 고 나조  조수(釣水) 새
아침에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는 낚시를 하세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이제 막 익은 술을 칡베로 만든 두건(술을 걸러 마시는 도구)으로 걸러 놓고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꽃나무 가지를 꺾어 (술잔의) 수를 세면서 먹으리라

화자는 이웃들에게 산책, 낚시 등을 하며 함께 자연을 즐기자고 권유하고 있어. 또한 술을 

마시며 취흥을 즐기고자 하네.

화풍(和風)이 건  부러 녹수(綠水)  건너오니
온화한 바람이 문득 불어서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청향(淸香)은 잔에 지고 낙홍(落紅)은 옷새 진다
(바람에 실려 온) 맑은 향기는 술잔에 담기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준중(樽中)이 뷔엿거  날 려 알외여라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라

소동 아  려 주가에 술을 믈어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술집에 술이 있는가를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   술을 메고
어른은 지팡이 짚고 아이는 술동이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 야 시냇 의 호자 안자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明沙) 조  믈에 잔 시어 부어 들고
고운 모래가 비치는 맑은 물에 잔을 씻어서 (술을) 부어 들고

청류(淸流)  굽어보니  오 니 도화(桃花)ㅣ로다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내려오는 것은 복숭아꽃이로다

무릉이 갓갑도다 져  이 긘 거인고
무릉도원(신선이 사는 곳, 낙원, 이상향)이 가까이에 있구나 (복숭아꽃이 떠내려온)  

저 들이 바로 그곳인가

취흥을 즐기던 화자는 청류(맑은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복숭아꽃)를 보고 무릉도원, 

즉 이상향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 정극인, 「상춘곡」 -

*울울리: 빽빽하게 우거진 속.

*소요음영: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림.

화자와 대상의 관계
산림(자연)에 묻혀 봄 풍경을 한가롭게 즐기며 만족감을 

느끼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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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정답 및 해설

1.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풀이

②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화자는 ‘도화행화’, ‘녹양방초’와 같은 자연 풍경을 바라보면서 ‘붓으로 그려 

낸가’라며 감탄하고, ‘수풀에 우ᄂᆞᆫ 새’가 ‘춘기’를 이기지 못해 ‘소마다 교

태’를 부리는 듯하다고 말한다. 이는 새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봄에 느끼는 

흥취를 표현한 것일 뿐, 새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녯사 풍류 미가  미가’에서 자신의 풍류가 옛사람과 비교하여 

그에 못지 않다는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송죽 울울리예 풍월주인 

되여셔라’에서 화자가 스스로를 자연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자연을 주체적

으로 즐기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답청으란 오 ᄒᆞ고 욕기란 내일 ᄒᆞ새’에서 오늘은 산책을 하고 내일은 냇물 

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아에 채산ᄒᆞ고 나조 조수ᄒᆞ새’에서 아침에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 낚시를 한다는 것을 나열하여,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에서 화자는 바람에 실려 온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에 주목하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이는 화자

가 주변의 자연과 현재 마시거나 입은 것을 연계하여 생각하며 자연과 일체

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류 굽어보니 ᄯᅥ오니 도화ㅣ로다’와 ‘무릉이 갓갑도다’를 통해 화자가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보며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 속에서 이상향을 떠올린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낸 것

으로 볼 수 있다.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①     

•  말을 건네는 방식: 시에서 표면적 청자가 있거나 가상의 청자를 고려한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느낌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근거    ‘홍진에 뭇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ᄒᆞᆫ 고 / 녯사  풍류  미 가   미 가’

②     

•  자연 친화적 태도: 자연 공간과 자연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조화롭게 

어울리고자 하는 태도. 

근거    ‘송죽 울울리예 풍월주인 되여셔라’,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 등

계절감을 드러내는 사물·현상

고전시가 작품에서는 구체적인 계절(봄·여름·가을·겨울)을 직접 명시하

기도 하지만, 특정 계절과 관련된 사물(자연물)이나 현상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기도 해. 그래서 각 계절을 환기하는 대표적인 사물이나 

현상을 미리 공부해 두면 작품의 시간적 배경과 시간의 흐름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상춘곡」은 제목에 봄을 나타내는 한자인 ‘춘(春)’이 들어간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봄의 계절감이 나타나는 작품이야. 봄은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어나

는 계절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봄을 배경으로 한 고전시가에서는 

‘도화(복숭아꽃)’, ‘행화(살구꽃)’, ‘이화(배꽃)’, ‘두견화(진달래꽃)’ 등의 자

연물을 통해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이 외에도 ‘춘만하다(봄

기운이 가득하다)’거나, ‘춘광(봄빛)’이 비치거나, ‘춘풍(봄바람)’과 ‘동풍’이  

부는 등의 현상을 통해 봄의 계절감이 드러나기도 해. 추가로 ‘녹음(푸른  

그늘)’, ‘남풍’ 등은 여름, ‘추풍낙엽’, ‘국화’, ‘황운(누런 구름, 곡식이 익은 

들판)’, ‘서리’ 등은 가을, ‘백설’, ‘엄동 혹한’, ‘북풍’ 등은 겨울의 계절감을 

환기한다는 점도 참고해 두자. 특정 계절, 혹은 사계절을 모두 다루는 고전

시가를 공부하면서 특정 계절과 관련하여 자주 나타나는 사물이나 현상이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알고 가자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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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2021학년도 9월 모평 -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 윤선도, 「만흥」

(가)(가)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문학 작품의 의미 생성 ① 내면의 정서, 의식을 대상에 투영하여 새로운 의미 부여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

이다. 문학 작품의 의미 생성 ② 외부 세계의 삶의 방식, 가치관, 이념을 내면으로 수용 

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

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 작품의 의미 생성 ③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 대비하여 양자에 대해 새롭게 해석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

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①, ②: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가 가까워짐,  

친화적 관계 형성 / ③: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친화적 관계 형성 혹은 소원한 

관계 유지  

(나)(나)

산슈 간(山水間)산슈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니
산과 물 사이(자연 속)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짓는다고 하니 

그 모론 들들은 욷다 다마
그것(화자의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는다고 하지만 

어리고 햐암의 뜻의 내 분(分)인가 노라                     <제1수>
어리석은 시골뜨기인 사람(화자)의 뜻(생각)에는 (이러한 것이) 나의 분수인가 하노라 

화자는 자연 속에 초가집을 짓고 사는 삶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어. 화자를 비웃는 

이들은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겠지.

보리밥 픗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횟 긋 믉바횟 긋 믉의 슬지 노니노라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니노라 

그 나믄 녀나믄 일녀나믄 일이야 부 줄이 이시랴                          <제2수>
그 밖에 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는가 

보리밥과 풋나물 같은 소박한 음식을 먹고 물가에서 한가로이 노는 생활을 누리고 있네. 

이 외의 일들은 부럽지 않다고 하며 세속적 삶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뫼흘 라보니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님이 오다 반가옴반가옴이 이리랴
그리워하던 임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만할까 

말도 우움도 아녀도 몯내 됴하노라                            <제3수>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하노라 

자연 속에서 홀로 지내고 있지만 먼 뫼(산)를 바라보는 반가움이 그리워하던 임을 만나는 것

보다 더하다고 하네. 산은 말도 없고 웃지도 않지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거지.

누고셔 삼공(三公)삼공(三公)도곤 낫다 더니 만승(萬乘)만승(萬乘)이 이만랴
누군가 (자연이) 삼공(삼정승의 지위)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만 개의 수레를 부리는 

천자의 지위)이 이만하겠는가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ㅣ 냑돗더라
지금 생각해 보니 소부 허유(자연에 은거한 중국의 은자)가 약았구나(영리했구나) 

아마도 님쳔 한흥(林泉閑興)님쳔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아마도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즐거움을 비길 곳이 없도다 

비교를 통해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높은 벼슬보다 자연을 

벗 삼아 한가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야. 

내 셩이 게으르더니 하히 아실샤
내 천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시어 

인간 만(人間萬事)  일도 아니 맛뎌
인간 만사의 일 가운데 하나도 아니 맡겨 

다만당 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딕희라 시도다          <제5수>
다만 다툴 사람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셨도다 

화자는 자신의 천성이 게으르다고 하며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어. 인간 만사를 하나도 맡지 

않았다는 것은 세속적인 일과 거리를 두고 지낸다는 뜻이겠네. 자연에는 다툴 이가 없다는 

말은 다투는 일이 많은 정치 현실의 혼란스러움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강산강산이 됴타  내 분(分)으로 누얻냐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누웠겠느냐 

님군 은혜(恩惠)님군 은혜(恩惠) 이제 더옥 아노이다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게 되었도다 

아므리 갑고쟈 야도 올 일이 업세라                           <제6수>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임금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하여 임금을 향한 충정을 드러내고 있어. 자연(강산)에서의  

삶에 만족하면서도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네.

- 윤선도, 「만흥(漫興)」 -

화자와 대상의 관계
자연(강산, 산수) 속에서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

1.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풀이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제1수>에서 ‘산슈 간 바회 아래’에 지은 ‘뛰집’은 화자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므로,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자신의 분수로 여기는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제6수>의 ‘강산’은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임금의 은혜에서 비롯된 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념

적인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연에서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 임금에게 감사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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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풀이

③ ‘님’에 대한 ‘반가옴’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제3수>에서 화자는 ‘먼 뫼’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워하던 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반가움이 산을 바라보며 느끼는 반가움에는 미치지 못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를 참고하면 이는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제3수>에서 화자는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외부 세계의 ‘뫼’에 투영

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화자와 외부 세계의 ‘님’을 상호 대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가 가까

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했으므로, 화자와 ‘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님’에 대한 ‘반가옴’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

으며,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풀이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오답풀이

① ‘산슈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들’의 생각을 병치

하여 화자와 ‘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② ‘바횟 긋 믉’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녀나믄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제2수>의 ‘보리밥 픗ᄆᆞᆯ’은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볼 수 있으나,  

<제3수>의 ‘잔’이나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인 ‘뫼’를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보기는 어렵다.

<제1수>에서 화자는 ‘산슈 간 바회 아래 뛰집을 짓’고 사는 삶을 자신의 분수

로 여기고 있으나, 그 뜻을 모르는 ‘들’은 화자를 보고 ‘욷ᄂᆞᆫ다’고 하였다. 

(가)를 참고하면 이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대비하여 ‘들’과의 

거리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

가 유지되고 있다.<제2수>의 ‘그 나믄 녀나믄 일이야 부 줄이 이시랴’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설의적 표현일 뿐, 화자가 이를 통해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문이 <제5수>를 통해 해소되었

다고 볼 수도 없다.

<제2수>에서 화자는 ‘바횟 긋 믉’에서 실컷 노닐면서 그러한 즐거움 외에 

‘녀나믄 일’은 부러워할 일이 없다고 하였다. (가)를 참고하면 이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녀

나믄 일’을 대비함으로써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제3수>에서는 화자가 ‘먼 뫼’를 바라보며 반가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모습

이 나타나므로 현재에 대한 긍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4수>

에서는 ‘삼공’과 ‘만승’에 지지 않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

나고 있을 뿐, 역사에 대한 부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제3수>에서는 화자가 ‘먼 뫼’를 바라보며 반가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제6수>에서는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모두 ‘님군 은혜’ 덕분임을 

생각하며 감사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며, 감각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님쳔’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쳔’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제4수>에서 화자는 ‘님쳔’에서 ‘한흥’을 즐기는 삶이 ‘삼공’이나 ‘만승’의 

지위를 누리며 사는 삶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를 참고하면 이는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화자는 자연에 사는 삶

에 대한 만족감을 외부 세계인 ‘님쳔’에 투영하여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와 ‘님쳔’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제6수>에서 화자는 자신이 ‘강산’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삶이 모두 

‘님군 은혜’ 덕분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가)를 참고하면 이는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화자는 자연에서 누리는 삶에 대한 감사함을 외부 

세계인 ‘님군’에 투영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

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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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판단의 공식

①

②

③

④

⑤

작품

<제1수>에서 화자는 ‘산슈 간 바회 아래’에 ‘뛰집’을 짓고  

산다고 했음 → <제6수>에서 화자는 ‘강산’이 좋지만 이는 

‘님군 은혜’ 덕분에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임금의 은혜

에 감사를 드러냄

작품
<제2수>에서는 ‘보리밥 풋ᄆᆞᆯᄆᆞᆯ’을 먹는다고 함 → <제3수>에

서는 ‘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뫼’를 바라본다고 함

작품

<제2수>에서 ‘그 나믄 녀나믄 일이야 부 줄이 이시랴’라고 

하여 설의적 표현이 나타남 → <제5수>에서 ‘다만당 ᄃᆞ토리 

업슨 강산을 딕희라 ᄒᆞᄒᆞ시도다’에서 영탄적 표현이 나타남

작품

<제3수>에서 화자는 ‘잔 들고 혼자 안자’ 바라보는 ‘먼 뫼’에 

대해 ‘반가옴’을 느끼고 있음 → <제4수>에서 화자는 ‘삼공’ 

이나 ‘만승’보다 ‘소부, 허유’처럼 자연에서 소박하게 사는  

즐거움이 더 낫다고 함

작품

<제3수>에서 화자는 ‘먼 뫼’를 바라보며 ‘반가옴’을 느끼고  

‘몯내 됴하ᄒᆞ’고 있음 → <제6수>에서 화자는 ‘강산’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은 ‘님군 은혜’라고 하며 감사함을 드러냄

선지선지선지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선지선지선지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선지선지선지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선지선지선지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1번 문제의 선지 판단 공식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보세요.

선지선지선지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 

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3.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①     

•  반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반대되는 표현을 하여 오히려 그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

•  자조: 자신을 비웃음. 스스로에게 냉소하는 것. 

근거    (나)의 화자가 스스로를 ‘어리고 햐암(어리석은 시골뜨기)’이라고 한 것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임.

②    

•  영탄: 생각이나 느낌을 억누르지 않고 강하게 드러내는 것. 감탄사와 감탄 

어미의 사용을 통해 나타내기도 하고, 명령이나 권유, 혹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기도 함.  

근거    ‘그 나믄 녀나믄 일이야 부 줄이 이시랴’, ‘반가옴이 이리ᄒᆞ랴’, ‘ᄃᆞ토리 업슨 

강산을 딕희라 ᄒᆞ시도다’ 등

‘소부’와 ‘허유’

‘소부’와 ‘허유’는 속세와 거리를 두고 자연에서 은거하는 삶을 산 인물들로, 

고전 시가에서 자주 언급돼. 허유는 요나라의 황제가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

주겠다고 한 말을 듣고 귀가 더렵혀졌다고 하며 영천에서 귀를 씻은 다음  

‘기산’으로 들어가 은거한 인물이야. 한편 소부는 소에게 물을 먹이려 강가로 

끌고 왔지만, 허유가 귀를 씻은 물이 더럽다고 하며 물을 먹이지 않았다고 

전해지지. 「만흥」에서 화자는 소부와 허유가 약았다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속세에 나서지 않고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간 그들의 삶을 영리하다고, 혹은 

바람직하다고 여긴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어.

알고 가자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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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문제의 선지 판단 공식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보세요.

융합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①

②

③

④

⑤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양자는 친화적 관계가 되기도, 소원한 관계가 되기도 함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양자는 친화적 관계가 되기도, 소원한 관계가 되기도 함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을 대상에 투영

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를 형성함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을 대상에 투영

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를 형성함

설명글

문학 작품에서는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을 대상에 투영

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를 형성함

작품
‘산슈 간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ᄒᆞ니 / 그 모론 들은  

욷ᄂᆞᆫ욷ᄂᆞᆫ다 ᄒᆞᆫ다마ᄂᆞᆫ / 어리고 햐암의 뜻의ᄂᆞᆫ 내 분인가 ᄒᆞ노라’

작품
‘바횟 긋 믉의 슬지 노니노라 / 그 나믄 녀나믄 일이야 

부  줄이 이시랴’

작품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ᄇᆞ라보니 /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옴이 이리ᄒᆞ랴 / 말도 우움도 아녀도 몯내 됴하ᄒᆞᄒᆞ노라’

작품
‘누고셔 삼공도곤 낫다 ᄒᆞ더니 만승이 이만ᄒᆞ랴’, ‘아마도  

님쳔 한흥을 비길 곳이 업세라’

작품
‘강산이 됴타 ᄒᆞᆫᄃᆞᆯ 내 분으로 누얻냐 / 님군 은혜 이제 

더옥 아노이다’

선지선지선지     ‘산슈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선지선지선지     ‘바횟 긋 믉’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녀나믄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선지선지선지     ‘님쳔’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쳔’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선지선지선지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

된다.     

선지선지선지     ‘님’에 대한 ‘반가옴’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